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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 신동화 간사 02-723-5302 hwa@pspd.org)

제 목 [논평] 최소한의 준법정신 공직윤리도 갖추지 못한 장관 후보자들

날 짜 2016. 9. 2. (총 2 쪽)

논 평

최소한의준법정신, 공직윤리도갖추지못한장관후보자들
박근혜 대통령,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 안 돼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 물어야

1. 지난 8월 19일 경찰청장 후보자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

부, 환경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철성(경찰청장),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후보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준법정신과 윤

리의식마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조윤선,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반대하

며,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후보자로 임명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철성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듯, 이들 후

보자들에 대한 임명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릴 것이다. 스스로 법도 지키지 않은 장관이 과연 국민들

에 준법질서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이들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준법정신과 공직윤리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이철성 경찰청장은 23년 전 음주운전 사고를 내

고도 경찰관 신분을 숨겨 징계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의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할 경찰청장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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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후보자의 경우도 제기된 의혹에 대란 논란을 뒤로 하더라도, 2015

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9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

초적인 준법정신마저 갖추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조 후보자는 수행원이 

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지나지 않다. 더

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변호사인 배우자가 공정위 관련사건 26건을 수임한 것이 

확인됐다.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공직자 자신과 가족의 이익

이 걸려있는 직무는 회피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책무인데, 

이를 소홀히 한 것도 또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3. 김재수 후보의 경우도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을 갖췄는지 의문이다. 2001년 

시세보다 싼 금액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것과 2007년부터 7년간 전셋

값 인상 없이 1억 7천만원으로 살았던 것이 직무를 이용한 특혜가 아닌

지에 대해 여전히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2010년, 2011년 재산세를 납

부하지 않고 있다가 인사검증에 들어간 2016년 5월 17일에야 뒤늦게 납

부한 것도 부적절한 처신이며, 노모가 지난 10년 동안 빈곤층으로 등록

돼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4. 일반 시민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공직윤리가 요구되는 고위공직에 법을 

어기고, 자질이 부족한 인사를 후보자로 내정되는 현실에 국민들은 개탄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도대체 뭘 검증했는지 묻고 싶다. 이번 인

사검증 실패에서 드러나듯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

석은 이미 정성적 업무가 불가능하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을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http://www.facebook.com/peoplepower21
http://goto.kakao.com/@peoplepower21
http://member.peoplepower21.org/?mid=joinguide

